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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고맥락/저맥락 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가 아닌 소통 방식의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맥락 문화와 서구권 저맥락 문화의 특성을 비교하고, 글로벌 환경에 놓인 독자가 자신의 문화적 소통 습관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utline
	(1문단)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출신 모델 겸 인플루언서 '명예영국인'은 4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영국에서의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영국식 영어와 현지 문화를 유쾌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는, 최근 쇼츠 영상에서 영국의 공공장소 에티켓을 소개하며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다. 영국에서 길을 걷다 담배 연기가 코를 찌를 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기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영국에서는 그 반응 자체가 오히려 실례가 된다. 단순한 매너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에피소드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건드린다. 언어가 같아도, 혹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정말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2문단)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T. 홀(Edward T. Hall)은 저서 Beyond Culture (1976)에서 문화를 소통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말해지지 않은 것, 즉 맥락, 분위기, 관계가 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언어적 표현 그 자체가 소통의 전부인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이다. 전자는 주로 동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에, 후자는 북미, 북유럽 등 서구권에 해당한다. 언어보다 맥락이 먼저인가, 맥락보다 언어가 먼저인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간극을 만들어낸다. 
(3문단)
한국도 고맥락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6가지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는 18로 집단주의 성향이 82에 달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나'보다 앞서며, 직접적인 표현보다 관계와 맥락을 고려한 우회적 소통이 기본값이 된다. 이 문화 안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암묵적 규범과 분위기, 그리고 '눈치'를 끊임없이 읽어내는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눈치'라는 단어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어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공기를 읽는다(空気を読む)’는 표현이 있을 만큼, 동아시아 고맥락 문화권에서 이 감각은 언어 이전의 사회적 생존 기술에 가깝다.
(4문단)
반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표현 자체가 능력이다. 서구권 교실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훈련으로 자리잡는다. 교수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평가받아야 할 정답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 틀려도 괜찮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다. 우리 학교에 개설된 교환학생 대상 원어 수업에서도 이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5문단 – 또는 인터뷰 내용 추가 예정 부분)
(원어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 1~2명, 해외 거주/유학 경험자 1명 — 수업 분위기 차이, 소통 방식에서 당황했던 순간 중심으로) 
(6문단)
두 문화 중 어느 쪽이 우월한가 또는 더 유용한가, 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다. 고맥락 문화는 배려, 조화, 섬세함을 소통의 덕목으로 삼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감각,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은 그 자체로 고도의 사회적 능력이다. 저맥락 문화는 명확함,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을 강점으로 갖는다. 오해의 여지를 줄이고, 개인의 의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한다. 
(7문단)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다른 맥락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놓인다.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어떤 문화적 습관 위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인식 위에서, 상대방의 다른 표현 방식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맥락 문화의 장점을 모두 사회적 기술로 갖추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의 태도와 인식이, 더 원활한 소통이 오가는 글로벌 캠퍼스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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